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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,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



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,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

경북 영양군은 5 월의 향기를 듬뿍 담은 고장이다. 자연이 키워낸 영양군의 봄 향기는 ‘초록빛’이다. 자연이 길러낸 다양한 초록이 산과 들을 채우고 있다. 

눈 닿는 곳 어디나 초록을 가진 영양군이지만 으뜸은 해발 1,219 m의 일월산이다. 수많은 초록빛이 담긴 일월산에는 그 초록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있다. 일월면 용화리 대티골사람

들이다.

대티골은 일자봉(1,219 m)과 월자봉(1,20 5 m)의 북동사면과 장군봉(1,139 m)의 남사면이 만나 이루는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.

해발 45 0 ~6 0 0 m에 생긴 마을이다 보니 기온의 일교차도 크고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도 짧다.

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. 아침 햇살이 계곡 깊숙이까지 따스함을 전해주기 때문이다. 마을 사람들은 이 햇살과 함께 움직인다. 이른 아침부터 산비탈을 개간해 만

든 밭에 나가 산마늘, 두메부추, 전호, 눈개승마(삼나물), 섬초롱, 쑥부쟁이, 미역취 등의 산나물 등 농작물을 가꾼다. 

그중에서도 도시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명이나물이라 알려진 산마늘이다. 산마늘은 울릉도특산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. 하지만 이제는 대티골 산마늘도 꽤 이름을 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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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사람들이 조금씩 뜯어먹던 산마늘을 본격적으로 작목반을 만들어 농사짓기 시작한 것은 20 0 6 년부터이다. 이제는 산마늘 재배면적만 약 7천 평에 달한다고. 영양고추가 자라던

고추밭이 산마늘 밭으로 변화한 것이다. 그 안에 자라는 산마늘 모종만도 약 30 0 만 포기나 된다고. 마을 사람들은 산마늘을 단순히 잎으로만 판매하지 않고 소비를 확대시켜가고자

노력한다. 산마늘 효소, 산마늘 김치 등 먹는 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까닭이다. 산마늘 김치의 경우 유산균이 배추김치보다 약 4배나 많다. 마을 안에 자리한 풀누리교육농장을 찾으

면 온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. 계절의 변화에 따라 월별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.

대티골에는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. 숲속으로 7km정도 이어지는 이 길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 어른 아이 모두 걷기 편안하다. 길 가장자리에 핀 꽃과 산야

초를 관찰하며 천천히 걸으면 3시간 30 분 정도 소요된다. 길 중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나무의자가 놓여있으니 산길을 오르기 전, 마실 물과 약간의 간식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. 

길은 봉화에서 영양을 오가던 옛 국도길, 옛 국도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칠밭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옛 마을길과 댓골길로 이루어진다. 길의 시작점은 윗대티골 입구이다. 그곳에

서 옛 국도길로 들어서면 곧게 뻗어 오른 금강소나무가 반긴다. 

옛 국도길이 끝나는 부분에서 칠밭길이 시작된다. 마을에서는 이 길에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숲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. 칠밭길에서 마을로 내려

오는 옛 마을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.이 길에 일월산에서 발원해 영양군을 지나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반변천의 발원지인 뿌리샘이 있다. 

작은 동굴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얼마 흐르지 않아 곧 수량 풍부한 계곡을 이룬다. 이는 일월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라고. 계곡 가장자리로는 좁은 길

이 이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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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화리 마을 입구에는 일월산자생화공원이 자리하고 있다. 공원 안쪽에 절벽처럼 서있는 것은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선광장시설이다. 19 30 년대부터 일월산광산에서 채굴한 광물

들을 제련하던 공간이다. 이후, 방치된 것을 20 0 1년 영양군이 오염원을 밀봉, 매립하고 흙을 부어 공원으로 만들었다. 이곳에서 일월산과 그 주변에서 자라는 자생야생화인 금낭화,

구절초, 원추리, 벌개미취, 할미꽃, 하늘말나리 등을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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